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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뜻하지 않게 국민이 국가 통제 경제 아래에서 더 부유해질 것 같은지 자유 시장 경제 아래에서 더 부유해질 것 같은지를 결

정하도록 설계된 대규모 실험의 장소가 되었다. 독일의 두 국가로의 분할은 점령 강국들의 원래 계획의 일부가 아니었고, 그것은

소련과 서방 동맹국들 사이에 발생한 냉전의 결과였다.

 

동독에서는 공산당이 곧 지배적인 정치 세력으로서 나타났다. “소련 체제를 독일에 부과하는 것이 잘못일 것이다,”라는 단언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바로 다음 몇 년간 일어났던 일이다. 소련 자체에서와 아주 똑같이, 소련 점령 지구에서 경제는 점차 정부 관리들

이 계획했다.

 

서독 경제를 따라잡는다는 그 정권이 선언한 의도와는 반대로, 1950년대 후기에 동독(또한 GDR[German Democratic Republic;

독일 민주 공화국]로도 알려져 있다) 1인당 소비는 전전 수준들보다 여전히 12퍼센트 낮았고 서독의 1인당 소비보다 50퍼센트 낮

았다. 더욱더 많은 사람이 사회주의 동독에서 자본주의 서독으로 도망쳤다. 1961년 8월에, 동독 지도부는 더 많은 사람이 1949년

이래로 이미 떠났었던 274만에 가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장벽을 건설하는 절망적인 조치를 취했다.

 

서독에서는, 경제 장관 루트비히 에르하르트가 시장 경제를 도입했다. 에르하르트의 시장 경제 주도로 설정된 경제 정책 노선은 전

후에 고통받는 유럽 인구에 원조를 제공한 마셜 계획보다 연방 공화국의 '경제 기적’을 촉진하는 데 더 도움이 되었다. 그 프로그램

[마셜 계획]의 총액 131억 미국 달러 중에서, 약 25퍼센트는 영국에 갔고, 다른 20퍼센트는 프랑스에 그리고 각각 10퍼센트는 서독

과 이탈리아에 갔다.

 

1989년에 재고 조사를 할 때가 도달했을 때, 서독인들의 67.8퍼센트가 자동차를 소유했는데, 동독인들의 54.3퍼센트와 비교되었

다. 서독 차들−BMW, 메르세데스, 폴크스바겐, 등−은 동독 트라반트와 바르트부르크 모델들보다 품질이 현저하게 더 높았다. 그

리고 서독인들이 언제든지 자동차 영업소를 방문하여 국내에서와 해외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살 수 있었지만, 동독 국민은 자기들

차량을 얻는 데 12.5년과 17년 사이를 기다려야만 했다.

 

1989년에, 동독인들의 12퍼센트가 컴퓨터를 소유했지만, 서독에서는 그 백분율이 세 배나 더 높았다(37.4퍼센트). 동독에서는, 오

직 소수 특권 계급의 가정들만−총인구의 16퍼센트였는데, 그들 대부분은 공무원과 상급 고용인이었다−전화기를 자랑으로 삼았

다. 서독 전체에 걸쳐, 보급률은 99.3퍼센트였다.

 

두 경제 체제 사이 차이점은 어디에서도 주택 시장에서보다 더 뚜렷하지 않았다. 동독은 집세를 동결했는데, 전에 아돌프 히틀러가

했었던 것과 같았다. 1989년에, 동독이 끝났을 때, 모든 아파트의 65퍼센트는 여전히 석탄 난로로 난방되고 있었고, 24퍼센트는 화

장실이 없었으며, 18퍼센트는 욕실이 없었다. 무려 40퍼센트나 되는 아파트 건물들이 심하게 손상되었고, 11퍼센트가 전혀 거주할

수 없었다.

 



환경 보호 분야에서도 역시, 동독과 서독 사이 비교는 자본주의의 우월성을 보여준다. 세계에서 가장 큰 기후 킬러(climate killers)

중 하나는, 사실상, 자본주의를 폐지했었던 나라−동독−이었다. 1989년에, 동독은 각 GDP 단위당 서독보다 세 배 이상만큼 많은

CO2를 방출했다.

 

비록 서독에서 시장 경제가 매우 성공적이었을지라도, 그 나라는 루트비히 에르하르트의 정책들을 점차 포기했고 국가는 더욱더

경제에 개입했다. 유럽의 경제 발전소인 것으로부터, 독일은 1990년대 말에 경제 성장 표들에서 꼴찌가 되는 것으로 전락했었다.

실업 증가는 그 당시 총리, 사회민주당원 게르하르트 슈뢰더가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문제에 대한 긴급한 대응의 필요를 강조하였

다. 1999년과 2005년 사이, 최고 소득세 등급에 대한 [세]율은 53퍼센트에서 42퍼센트로 점차 축소되었고 노동 시장 규제가 해제

되었다. 더 많은 시장과 더 적은 국가가 빠르게 표어가 되었다.

 

그러나 독일의 자유 시장 개혁들은 이제 20년 이상이 지났다. 앙겔라 메르켈의 시대에는 더 이상 개혁들이 집행되지 않았다. 정반

대다. 슈뢰더의 개혁들은 부분적으로 뒤엎어졌다. 그리고 기후 변화를 완화한다는 주문([h]呪⽂[/h]) 아래에서, 메르켈은 더욱더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장의 역할을 약화한 정책들을 추구했다. 독일의 현 경제 문제 장관, 녹색당의 로베르트 하벡은 루트비히

에르하르트의 정책들과 정확하게 반대를 추구하고 있다. 더욱더 많은 국가 규제는 독일을 어려운 상황에 넣었고 오늘날 그것은

OECD 성장 표들의 바닥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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